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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해녀의 물질기술과 민속지식
애월읍 고내리 김영순, 장인숙 해녀 
해녀: 김영순(1946생, 12살 때 물질 시작), 
      장인숙(1952년생, 1972년 결혼, 1974년 물질 시작)
인터뷰 일자 : 2019.
인터뷰 : 좌혜경(Q로 기록), 
해녀   : 김영순(A로 기록), 장인숙(B로 기록)

Q : 저기, 고내 바당이 어떤 바다입니까?
A : 고낸예, 여 바당이 많아마씸. 여 바당. 궁돌팟1)보단 여 바당이 많고, 또 기정 이 바위, 기

정 밑에는 돌 바당이고, 궁돌 바당이고. 경 안헌 디 다 여 바당이우다.
Q : 그런 데가 물건들이 좋잖아예?
A : 예. 그 여 바당에는예, 옛날에는 물건이 많이 잇어수다게[이서수다게]. 전복도 많이 있었

고, 소라도 많이 있었고. 고내 바당이 또 넓어예. 넓으고, 물건도 딴 마을보다 더 남덴. 
경해나수다. 경헌디 이젠 그 하나씩 엇어져불언마씸[어서져부런마씸].

Q : 경계가 어디로부터 어디까지
A : 경계는예. 애월항 지금 배 들어가는 디 있지 안허우꽈? 배 들어가는 호꼼 동 저, 서짝꼬

장2) 갓우다[가수다]. 
Q : 음
A : 그 이제 저 엘엔지(LNG)가스 코지 나왓우게[나와수게]. 그 코지꼬장 코지 호꼼 넘어꼬장

은 고내 바당이라예. 경헌디 그것이 그레 나와불엇고. 또
B : 동쪽
A : 이 동쪽으론 가면 심엄 포구엔 헌디 잇어수다[이서수다]. 신엄 포구가 완전 고내 바당마

씸. 거, 글로 가면 그 호꼼 동쪽더레3) 가가믄4) 신엄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예. 그 길로 
끊어가지고 이 서쪽으론 고내니까 바다도 그쪽으로 그칭게(?)5) 나가면 고내바당이고 

Q : 거기서 작업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?
A : 이제 이십육명(26명)마씸. 고내
Q : 음, 상시 허시는 분들?
A : 상군마씸? 
Q : 아니, 계속 하시는 분이 스물여섯명(26명)?
A : 예예 예. 경 안 허믄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꼬정 허민 이십팔명(28명)이엔 해신디, 줄어

들어 감수다. 해녀가
Q : 매년
A : 예. 이제   삼명 줄어들어 가믄 한 이십오명(25명)으로 줄어들 걸로 봠수다.
Q : 그 언니는 그러면은 지금 상군이시면서, 나이가 어린 편에 속할 거꽈?

1) -팟 : 밭.  = -왓. -왓은 앞 단어가 모음으로 끝날때는 -왓으로 발음한다. 예) 모래왓 : 모래밭,  
2) 서짝꼬장 : 서쪽까지  => -꼬장 : -까지
3) -더레 : -으로
4) 가가믄 : 가다보면  
5) 그칭게(?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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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 : 아니. 중간 편이우다. 더 밑에 잇우다[이수다]. 
Q : 아, 더 밑에 있고?
B : 예예. 이제 한
A : 일곱
B : 오십
A : 일곱 
B : 일곱, 일곱인가. 오십일곱(57)이 제일 막내고, 그 위론 육십다섯(65), 육십넷(64), 육십셋

(63). 중간편에 속햄수다.
Q : 고내 바당에선 뭐 뭐 많이 남수과?
B : 해삼. 해삼이 제일 많이 납니다. 밖으론 모래 바당이난예. 양식을 해도 해삼이 잘되는 것 

같애예. 좀, 보통 딴 데는 전부 한 십오명(15명), 이십명(20명) 물에 간덴 해도 이,삼십키
로(2,30kg) 모영 이,삼십키로(2,30kg)도 못헌덴 해도 있곡, 또 한 십키로(10kg)미만 헌 디
도 있곡 허는디, 우린 한사름이 경해져마씸.

Q : 음
B : 한사름이, 한사름이 이,삼십키로(2,30kg)씩
Q : 홍해삼예?
B : 예예. 
A : 작년엔 엄청 많이 났주.
Q : 해삼은 어떤 데가 잘 자라마씸? 해삼 잘 사는 곳
B : 아무튼 모래 있고, 또 잡풀도 있고, 좀 이끼가 있고, 그런 디 사는 거 닮읍디다게. 영 보

면예. 죽 모래만 있는 게 아니고, 가이6)가 돌 우에도 올라오고, 돌 옆에도 있고 허는 거 
보면 

Q : 가이는 그냥 기어 다닙니까? 그냥
B : 예예. 기어다니곡, 우리가 해삼 저기 철낭7) 잡으레 강 보믄 솔청고랭이고치8) 막 돌 우이 

죽 뻗어졍예. 쌀 과짝허영 주작주작주작 이십니다게. 또 모래 반 저기, 돌 반 헌 디 그 
옆으로도 있곡예, 모래에 또 굴러다니기도 허곡. 멀리 가는 거 닮아마씸. 모래 있는 디 
밖으로도 막 있는 거 보면. 해섬9) 막 날 땐 밖으로도 막 갑니다게.

Q : 아, 해삼이 많이 남구나.
B : 예.
Q : 구젱기10)도 많이 나지예
B : 예. 구젱이도 보통 애월보다는 적어도 보통 나옵니다.
Q : 구젱기는 어떤 데 많이 나는 일정 지역이 잇우과?
B : 아니, 아까 이 전직 계장님이주마는예. 계장님도 얘기했주마는 옆바당이난예, 돌 우에도 

있곡, 궁돌 옆으로도 있곡, 또 가이가 들어갈 땐 들어갔당 나오민 그냥 보통 시월(10월)
달 되엉 헤치해영 우리 들어강 보민 돌 우이 그냥 주작주작 잇입니다게[이십니다게]. 그
런저런 거야 이 계장님이 더 잘 알주게마씸. 경험이 많으난. 어느 때 돌 우이 있고, 어느 
때 들어가고. 해삼이 어느 때 나오고, 어느 때 들어가고, 난 무대뽀로 그자 물질햄수다게. 

6) 가이 :
7) 철낭 : 철에, 철이 되면  예) 여름철
8) 솔청고랭이고치 :
9) 해섬 : 해삼
10) 구젱기 : 소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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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: 계장님, 그 구젱기, 이 조쿠젱기가 태어난 후에 얼떤 식으로 알 낳고 그렇게 됩니까?
A : 어떤 식으로 알 낳는 건 모르고예. 우리가 한 시월(10월)달 쯤에, 시월(10월)달 쯤에 그 

이제 돌 아래나 어떵허당 돌을 뒤집거나 경행 보믄예 쬐끄만 헌 소라 새끼덜이 그 이제 
고메기라고 허는 보말 알지예. 쬐그만 헌 보말 새끼예. 그 모냥으로 허영 양, 돌 아래 
신11) 거 보믄예. 이 알을 낳젠 허믄 가에 와서 소라가 알을 낳는 거 같애마씸. 경허영 커
가멍 가이가 내려가는 거 같으우다. 경헌디 소라가 제일 많이 나는 구역은 여바당이 많이 
납니다. 궁돌밧보단. 여에가 이 여 고망마다 여 우티영 그 소라가 우리가 금치 했다가 채
취 행 보면 여에 많이 나고, 또 우리 옛날에는 남돌이 바당이엔 허연 그 동쪽의 여 바당
에 그디가 소라가 엄청 많아수다. 핸 개방을 시키렌 허연 그 때 돈을 얼마 줜 개방을 시
키렌 허니까  거기 조금 개방 시키렌 허난 녀12)덜이 다 반대해나수다게. 황금바당이엔 
핸예. 엄청 가에고, 밖에고, 오분자기, 뭐 전복, 그 바다에는. 가으로는 또 궁돌이고, 밖으
로는 여 바당이니까. 소라고, 전복이고,오분자기고 동 바당에 가면은 거기가 제일 많아수
다게. 경헌디 지금은예. 그 저, 어딜로 우에 호텔덜 많이 짓언, 지금은 이 해안도로로 하
수구가 어드레 내려가수다마는 그 때는 바다로 다 빼불어. 경허다 보니까 그게 오염이 된 
모양이라예. 건디 그 바다엔 이젠 물건이 얼마 엇어마씸. 얼마 엇인디 가으로는 좀 풀이 
나는 것 같은데, 물건이 얼만큼 또 생산이 될지, 가네가 이제 생명력이 얼마나 컹 올라올
지 모르쿠다마는 조금 한 작년 재작년보다는 바다가 조금 나아진 건 같으우다. 

Q : 그거는 무산고13)예?
A : 그 호텔덜 짓언예. 글로, 막 하수구가. 거기가 굴렁 바당이라부난 글로 다 내려온 거 같

애마씸. 예, 그 거 땜에 오염되가지고 했는지 몰른디 백화현상처럼 몬딱 바다가 그냥 거
기가 다 없어져불언. 소라도 크지도 안하고 없어졌는데 이제는 조금 괜찮아지지 안 햄신
가 생각으로.

Q : 바당 풀들이 호꼼씩14) 나사졈신게15)

A : 예, 예.  
Q : 그 소라를 잡을 때는 보통 그냥 손으로 줏어 넣고
A : 예
Q : 호멩이로?
A : 아니. 소라는 손으로 잡아옵니다. 손으로 줏어와
Q : 손으로 떼어 넣고
A : 예
Q : 호멩이를 사용할 땐 어떤 땐고?
A : 와. 그거는예. 문어나 봐지믄 문어나 잡젠, 그 문어 보믄 문어 잡젠 호멩인 들렁 들어가

도 소라는 호멩이로 잘 안헙니다. 
Q : 그러면 문어는 다 구멍이 잇우과?
A : 예, 예.
Q : 그 구멍을 다 기억헐 수 있구나예. 
A : 아니, 기억헐 순 엇입주게마씸. 다니당 보면 어느 돌 틈에 있던가, 어느 여 틈에 있던가  

11) 신 : 있는 => 시다 : 있다
12) 녀 : 례. 해녀
13) 무산고 : 왜일까, 어떤 까닭일까?
14) 호꼼씩 : 조금씩
15) 나사졈신게 : 나아지고 있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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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면 그 볼 때 그 까꾸리로 걸령 오젠 그걸 가졍다닙니께.
Q : 문어 구멍이 있다라고 하던데
A : 문어 구멍에도 살주만은 여틈에도 있고, 있다보면 돌 아래에도 있고, 여 밑에도 있고, 그

럴 때 잇입니다 그거.
Q : 언니는 문어 잘 잡으는 편이꽈?
B : 아니. 잘 잡으나마나 문어 그냥 보통 허는디, 가 보면예. 야이가 자기의 첨 집 지엉 방어 

뭐로 자갈이나 뭐로 막 내쳥 잇입니다게. 경허난 우에서도 보면 경헌 디 잡아 와분딘 구
멍이 그냥 뻥 뚤령 잇어도, 경 안헌딘 가이가 막 모래고, 자갈이고, 영 내쳥 보래기 부깍
부깍 머리가 영 잇입니다게. 발도 영 주욱 나올 때 있고, 경허믄 잡아 오는디 가이 틀립
니다. 문어 잡아오는 고망이. 그추룩 행 다양 방어 장치를 행 돌 내쳥 집지엉 쏙 들어강 
잇어마씸

Q : 어, 자기대로
B : 예. 경행 큰 것덜은 잘 못 잡앙 멫 숨 들어강 잡고, 경 안헐 땐 아다로 되엉 첨 가이 창

퉁이 톡 걸려질 땐 집엉 그자 심엉 오고
Q : 문어는 그냥 창퉁이 데씁니까? 잡으면
B : 잡으면 또 나와불카부덴 창퉁이영 데쓰는 사름은 데쓰곡, 또 경 안허믄 그 까꾸리 호멩이 

들른거예. 걸로 눈, 콕 콕 눈 두개(2개) 그냥 찔르믄 가이가 그게 직통 뭔지사 경 도망가
지 안허영 잇입니다게

Q : 문어는 가장 많이 잡아 본 때 몇키로(몇kg)까지 잡아 봅디가?
B : 아이고, 문어 몇키로(몇kg)까지 못 헙니다.
Q : 예
B : 하나가 한 이키로(2kg) 가는 것도 있고, 일키로(1kg) 가는 것도 있고, 또 한  멫 백, 한 

칠,팔백(7,800) 심지어는 한 어린 것이 새끼 잡아 올 땐 삼백,이백짜리도 잇인디. 한 이,
삼키로(2,3kg) 잡을 때도 있고, 그자 일키로(1kg) 잡을 때고 있고 헌디, 주로 난 소라나 
해섬 많이 허주게. 그런 거 잘 못 헙니다게. 저 심은 허렌 허믄 잘 잡아옵니다게.

Q : 그러니까 그 걸 잘 잡는 사람이 또 있는 모양이라예.
A : 예. 아니, 잘 잡는 사람만이 아다로, 아다로 되기가, 아다로 되기가 허고, 아까 얘긴디 장

인숙이가 얘기 했주마는예. 그 모래 파내엉 있곡, 자갈로 덖으곡 허는 거는 저 알 싸젠. 
그 속에 알을 낳젠 허영 모래를 팡 자기 자리를 행 잇엉마씸. 경허영 그런 디 있다기네 
들어 강 보면 이 한 오월(5월)달쯤에나 그런 때는예. 들어 강 보믄예. 알이 그랑그랑그랑 
막 아정16) 잇입니다게

Q : 거는 암컷이 알을 쌓는 거잖아예. 건 암.수 구분이 가능헙니까. 문어?
A : 우리 문어 잡아 왕 창퉁이 뒤집엉 보믄 암커는예. 둥그런 알이 있고, 수커는 그 알이 엇

언예. 기름 닮은 것만 잇입니다. 뒤집엉 보믄
B : 먹만 있고예
A : 응. 먹허고. 먹은 다 문어마다 있고
Q : 그거 암.수가 있으니까 그거 아니예?
A : 으음
Q : 색깔로도 구분이 되기는 헐 거라예
A : 색깔로는 구분이 안됩니다.

16) 아정 : 달아매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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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 : 색깔로 구분 안될거우다.
A : 문어는 교미를 하는지 싸우는 건지는 몰라도예. 나도 문얼 멫, 제일 많이 잡을 때가 오키

로(5kg)까지 잡안 봐수다마는. 그 바다에서 문어 둘(2)이가양 막 이 똑 코칭헌 문어 두
개(2개)가 막 모래에서 뒹굽디다게. 게난 두개(2개) 다 심언17) 와신디, 놈덜은 그 거 사랑 
표시 허는 거 심어 왔저, 뭐했저 허는 디, 참 그런 문어도 잡아 보고예. 나  그 옛날입
주예. 우리 소라가 근(1근)으로 헐 때, 근(1근)에 이십원(20원) 헐 때 문어가 이십칠
원(27원) 줘수다게. 잊어불지, 잊어불 수사 엇어예. 그거는. 문어를 하도 큰 걸 심어지니
까 바구니로, 그 땐 바구니로 지언 바다에 다녀수게. 그 바구니로 반을 허연예. 반 되난 
뜨믄 한 유,칠키로(6,7kg)도 더 간 거 같애. 여기선 면 이십칠원(27원)씩이난 싸고, 시
낸 가면 싸니, 비싸게 받으니까. 바구니에 난예,. 버스에 탄 시내 간 는디 크덴 아무도 
안 산예. 발 하나씩 끊으멍 식당마다 문 성으로 다 다 돌아다니멍 아낭 와수다. 시내 
가면 삼십원(30원) 주니까. 그거 받젠

Q : 그 전복은 어떵 잡아난 거 말씀허믄
B : 아이고, 전복 이제 힘듭니다. 예. 
Q : 아 이제 말고
A : 메역은
B : 십오년(15년)쯤,  이십년(20년) 전만 해도예. 십키로(10kg) 그냥 십오키로(15kg)씩 해수

다게. 아뭏든 최고 해수다. 전복 그렇게 해신디 이젠 한 물찌에 전복 일키로(1kg) 허기가 
힘듭니다.

Q : 거믄 전복 한 물찌에 일키로(1kg)도, 아 그거는 큰 거  
B : 예 예. 칠센치(7cm) 이상만 받기 때문에. 그 이상은 전복이 힘들어
Q : 전복은 어떤 데 잇입니까?
B : 전복은 돌 밑에도 있곡, 돌 옆이도 있고예. 돌 우이도 있곡 헌디, 이젠 돌 우이 있는 것이 

드븝니다게. 이젠 돌 밑에나 어떵허당 옆이 보민, 옆이나 전에는 첨 여기 계장님, 전직 
계장님 말씀대로 밖에 나가믄 다 여 바당이난예. 저 동쪽에 가면, 밖에 쑥 나가면, 아시
아 방송국이 다 보일 정도로예. 

A : 반 착질 해왔주게
B : 우리 물질 해나수다게. 경헌디 그딜 가면 두개(2개)씩 세개(3개)씩 막 부떠18). 그런 때는 

 십키로(10kg) 이상씩 핸 소문나게 나도 해수다마는. 이제 전복이 그런 디 안가곡, 가
보지도 안했주마는 엇일걸로 보는디, 잇이믄예. 디로 가이가 둥글어 올 건디, 없고 또 
어떵허당 이 앞바에 이런 디 일명 궁돌밧디  

Q : 하나씩
B : 예. 하나씩, 첨 뭐 허영 잡아오주. 한 이십오명  이십명 들어도, 전복, 전복 금채기간 

끝나도예. 하나, 둘 그렇게 해옵니다. 그냥 
Q : 전복은 비창으로 떼는 
B : 예. 비창으로 떼고, 첨 뭐허주마는 
Q : 조심해서 떼야지
B : 솔 가믄 방금 해난 거 조심히 해영 떼어 오곡 허주마는, 조심히 뗄 정도보단도 보이기가 

힘들어. 이젠 보이기가 

17) 심언 : 잡아 => 심다 : 손으로 붙잡다, 붙들다
18) 부떠 : 붙어 => 부뜨다/부트다 : 붙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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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: 막 물이 깊으거나 허지는 안헙니까? 그 뭐 전복은 깊은 물 속에 있는 일이라든가
B : 아니, 이 고내 바당은 깊은덴 헙니다게. 고내 바당 물질 해난 사름은 어디 강 물질 떨어

지지 안 허영 헌다허영 깊으는디, 전에는 그 먼 디 나강 그 깊은 바당에 잇어신디, 지금
은 그런 디도 안 나가주마는, 이 가으론 이 절벽 옆으론 궁돌인디, 또 그 절벽 옆으로  
이 쪽으로가 전복을 좀 많이 나나신디, 이젠 그 쪽으로도 엇우다게. 이 첨 영순이 계장
님, 계장헐 때, 그 전, 그 전 계장이로구나. 헐 때도예. 다이빙 밤에 들언예 첨  십키로
(10kg) 잡아 완마심게. 경허연 우리 잡안 뭐허멍 해나신디, 그 후론 전복이라곤 엇우다. 
그 때 경해난 후로는. 전복이 그 때 다 나와불언신디사

Q : 뭐 종패 같은 건 안 햄수과?
B : 아, 종패 햄수다게. 올해도 허고 종패해도, 종팬 주욱 옛날부터, 한 멫 십년 전부터 저 포

항산 전복 그 때 씨 들여오멍 허연 해신디, 전복이 경 안되는 거 닮아. 영 정 고내 바당
엔. 아뭏든 해삼은 

Q : 잘 되고
B : 잘 되는 거 닮읍디다. 해삼은 종패도 계속 뿌리주마는 해삼 많이 나오는 거 보면 
Q : 그러면 여기는 뭐 으흠, 우미나 톳은 어떵 햄수과?
B : 아, 톳도 그런대로 괜찮게 좀, 저, 학위나 이런 학위 같은 데 보다는 떨어져도 괜찮게 나

는디, 우민 경 엇입니다게. 저 전부해야 올해도  스물 멫포 했덴 허니까. 거 저 동촌 
사름덜은 경 했덴마씸. “거, 혼사름이?” 허난 사름이 아니고 전체가 헌 것이 그추룩 벢
이 안난 우민 엇인 바당입디다게. 

Q : 으, 우미는 없고
B : 우미나양, 이 , 이런 이런 건 엇인딥디다게. 
Q : 그 성게 요즘 잡고 있잖아예. 성게는 많수과?
B : 아, 성게도 딴 바당보다는 많이 엇곡, 우리 조물아도 놓지 안 허영, 그냥 그대로 그자리에 

있는대로 잡암수다. 어디에 이웃 부락덜 보민예
Q : 잡아당
B : 잡아다기네 파래 잇인 디 들이치곡,  잇인 디 들이치곡 헌덴 허는디 우린 경 안허곡, 

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로 그자 좀 동쪽에 가곡, 서쪽에 가곡, 이 앞에 양식장이난 그냥 
이 앞에 하루 들곡, 경해영 들주게. 잡아당 키우지는 안 허는디, 그런데로 딴 딘 뭐 하루
에 잡아 옴만 허민 식구덜 다 강 깡  십키로(10kg) 헌다 뭐 헌다해도 우린 최고, 이 전
직 계장님이 최고 헙니다. 성게는. 경해도  이키로오백(2.5kg), 삼키로(3kg)가 최고. 혼
자 조물아당 혼자 까는 거라양. 경허곡

Q : 경해도 요즘 가격이 좋으니까 
B : 예 예. 키로(kg)에 구만원(9만원) 허니까. 딴 딘 식구덜이 다 간덴 헙디다게. 뭐, 학교 갔

다오믄 학생덜도 티스푼 하나 들렁 그냥 내려가곡, 남편덜도 가곡 헌덴 핸게, 우리 고낸
예 남편덜 그거 까줌이랑말앙 막걸리 잔 허영 그거 먹지 못허영 허곡. 까주지 안 헙니
다. 우리가 조물아당 우리가 깡 뭐 허주.

Q : 그 계장님은 물 속으로 들어 갈 때예. 
A : 예 
Q : 내가 어느 깊이까지 와졌저라는 거를 어떻게 확인 헐 수 잇우과?
A : 예. 전에는 그 어느 깊이 간다는 거를 몰랏어예. 그냥 그 옛날 상군덜이 우리 어머니네나 

다 돌아가셨주마는 옛날 어른들허고, 처녀 때 돌아다닐 때에는 어느 만쯤 깊이라는 걸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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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릅디다. 그자 보이믄 들어강 해지고, 뭐 귀도 안 아프고, 경허멍 헌게예. 결혼허멍예. 
결혼허연 가멍  그 육지 물질도 우리 짚은 디로 가는 사람. 처음 뽑아 갈 때도 야이영 
나이영은 우리 짚은 디  그 가는 딜로 강 우미도 조물앙 오고 해수다마는, 결혼어영 살아
가멍 뭐가 힘들었는진 모른디, 양 귀가 때령 못갑디다. 귀가 아판.  들어 가가면 귀가 ‘치
이잉’ 허영 귀가 ‘씨~익’ 아프곡, 경허여 가난예 짚은더레 그 옛날 처녀 때 가던 바당을 
못 갑디다. 우리 처녀 때에 갈 때는, 야이가 아까 방송국을 보염젠 허주마는 아시아 방송
국 반착, 이 아시아 방송국 그 대 세와진 거 잇우다. 그 대를 이 반착 넘어 보이게 가예. 
그 멀리 갈수록 이 거이 많이 보입니께. 또 이 요 앞으로 조금 동 바당으로 들면 그 거 
보입니다게. 또 이 동쪽으로 오면은 우리 그 리사무실 


